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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 배출비중은 전체 89% 이상으로 석유화학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중요한 영

향을 미친다.

이외에도 소각로, 보일러, 가스터빈 등을 가동하는 기타 공정에서의 가열을 위해서

도 석탄, 석유,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된다. 

’18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6.9백만 톤(간접배출량 제외)

으로 전체 산업부문 배출량(260.5백만 톤)의 약 18%를 차지한다. 이는 석유화학산

업이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뜻한다. 게다

가 석유화학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

조를 가지고 있다. 

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글로벌 화학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석유화

학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데 있다. 게다가 국내 정유사들 또한 정유사

업 대비 수익성이 높은 석유화학 업스트림 부문으로 진출을 늘리고 있어 국내 화학

제품 생산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. 실제로 ’22년 10월 현대케

미칼이 국내 첫 중질유 기반 석유화학설비를 준공했으며, ’22년 11월에는 GS 칼텍

스가 올레핀 생산시설(MFC, Mixed Feed Cracker)을 준공하는 등 최근에도 지속적

인 설비확장이 진행 중이다.

따라서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

각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.

3. 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이행방안

석유화학산업의 ’30년 배출량 목표는 37.4백만 톤으로 ’18년보다 950만 톤을 더 감

축(20.2%)해야 한다. 나프타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석유를 원료뿐만 아니라 

연료로도 사용하므로 석유 자체 의존도를 절감하는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요

구된다. 

석유화학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은 원료대체, 연료대체, 자원순환, 공정개선 등 4

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. 그런데 석유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산업특성상 원료대체 분

야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크며,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핵심 수단이 된다.

원료대체는 기존 화석연료인 나프타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인 바이오 나프타나 수

소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. 이는 바이오매스 유래 원

료 및 소재 개발 기술과 석유화학공정에서 배출된 부생가스를 수소와 결합해 메탄을 

만든 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.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 및 소재 기

술은 기존 나프타 공정을 대폭 수정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한 유분을 사용

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용화 준비기간이 짧다. 하지만 기술적 성숙도나 적용 가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